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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면의 마무리 공정 

1.6.6 건강을 지켜주는 기능성 가공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인체와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의류, 침구, 타월, 양말, 신발과 같은 섬유제품으로서 여기에 인체의 분비물

과 함께 미생물인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악취를 발생

시키고, 때로는 섬유제품을 변색, 오염, 손상시키기도 하여 생활수준이 향상

되는 만큼 위생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알레르기와 

아토피(atopy·선천성 과민성)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류, 침구 등을 포

함하여 주거환경의 청정화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유해한 세균과 곰팡이가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과 진드기 벌레가 기생하지 못하게 하고, 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으

로부터 몸을 지켜주기 위한 새로운 여러 가공법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

다. 

1.6.6.1 항균방취 가공 

인체에서 분비되는 땀냄새는 혐오감을 분다. 정확하게 말하면 땀 자체에는 

냄새가 없으나 그 땀을 흡수한 내의와 양말속에 기생하는 세균이 번식하므

로서 그 세균이 땀을 분해하여 암모니아 등의 자극적인 가스를 발생시켜 냄

새를 풍긴다. 그림1-156은 악취발생 및 감지과정을 보여준다. 

세균의 번식은 적당한 온습도 조건하에서는 대단히 빠르게 일어나 모든 

샐러리맨(salaryman)이 출근하고 있는 9시간 동안에 구두 속의 세균의 수는 

10만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잇지만 오전 4

시간 정도의 근무에서 속옷과 셔츠의 냄새가 걱정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불쾌감을 줄여 주도록 개발되어 있는 것이 항균방취가공이

다. 항균방취가공을 항균가공 또는 위생가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1-156> 악취발생 및 감지과정 

 

섬유에 항균항미(抗菌抗微)가공을 행한 것은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미이

라를 싼 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특수한 약용식물을 사용한 것이 최초이

고, 근세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미국의 군복에 4차암모늄염 등의 

항균제를 처리하여 무처리의 군복을 착용한 병사보다 전상(戰傷)후의 2차 감

염을 감소시켰던 것이, 이 가공을 실용화한 효시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위생가공이란 이름으로 시장에 나왔지만 당시의 기수로는 

인체의 안정성과 내구성의 문제로 정착되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

국과 일본에서 부가가치제품의 하나로 청결, 쾌적제품으로서 항균방취가공을 

한 양말이 소개되면서 이 가공이 다른 섬유제품에 확대되고, 이에 따라 소위 

제3기 항균방취가공 시대가 개막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항균방취가공은 섬유에 붙어있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켜 주므로 ①악취



의 발생을 방지하고, ②섬유의 취화(脆化·일광, 기타 작용으로 시일의경과에 

따라 분해되어 약해지는 현상) 변색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용도면에서 보면 당연히 세탁,일광, 표백제 등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하

고,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공에 사용한 가공제가 인체와 환경에 대하여 무해

한 것이어야 된다. 또한 내성균의 발생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가공제는 

안정성이 중시되므로 이전에 사용되었던 유기수은계, 기주석, 유기구리, 유기

아연 등의 유기화합물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사라지고, 현재는 세균의 세

포막을 파괴하고 세포의 육성과 기능을 저해시키면서 항균작용을 행하는 안

전한 가공제로서 ①4차암모늄염계, ②유기실리콘 제4차암모늄염계, ③구아니

딘계, ④이미다졸계, ⑤이소티아졸론계, ⑥키토산(chitosan)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공방법을 대별하면 후가공법과 원사개량 가공법(혼입법) 2가지가 있

다. 

(1) 후가공법(後加工法) 

면을 가공하는 데는 후가공법이 행해진다. 이 경우 항균제를 반응성수지와 

병요하여 면섬유의 표면에 열고착하는 방법과 셀룰로스의 수산기와 공유결

합에 의해 고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후가공법은 어느 섬유에도 적용할 수 있

다. 

(2) 워사계량 가공법(混入法) 

주로 합성섬유와 재생섬유(레이온) 제조단계에서 항균가공제를 합성섬유 

중합체에 혼입, 방사시켜 항균가공제를 섬유 내부에 함유시키는 방법이다. 

섬유제품의 항균방취가공은 한눈에 그 효과를 간단히 소비자가 식별할 수 

없는 가공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방법과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표시가 필요하다. 

섬유제품 위생가공(항균방취가공)의 평가기준은 ①항균방취 효과, ②효과의 



내구성, 즉 내세탁성, ③가공의 안전성 등 3가지 점에 대해 검사하여 정하고, 

항균방취가공제는 물에 녹아 효과를 나타내는 용출형(溶出型)과 섬유에 고착

하여 용해되지 않고 효과를 나타내는 비용출형 2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항

균작용의 메커니즘이 달라 성능의 평가방법도 전자는 균수측정법(菌數測定

法)으로, 후자는 셰이크 플라스크(shake flask)법으로 측정하고, 안정성에 대해

서는 표1-26과 같이 여러 시험항목에 따라 엄격히 검사한다. 

 

<표1-26> 항균력 시험법 

 



1.6.6.2 소취(消臭)가공 

냄새에는 향기로운 쾌감을 주는 것과 악취로 표현되는 불쾌감을 주는 것

이 있다. 악취에는 표1-27과 같이 변기와 분뇨에서 나는 암모니아, 체내에서 

발생하는 땀과 발에서 나는 이소(iso) 길초산(吉草酸) 및 초산, 물고기 부패시

에 나는 트리메틸아민, 달걀과 우유 등의 단백질 부패시에 나는 황화수소, 

야채 부패시에 나는 메틸메르캅탄이 있다. 

 

<표1-27> 생활악취의 주성분 

악취원(源) 악취 주성분 주요 원인 

분 뇨(糞尿) 

암모니아 

황화수소 

인돌(indole) 

분뇨냄새와 미생물에 의한 변의분해 

구 취(口臭)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식사 후 음식찌꺼기에 의한 구취 

체 취(體臭) 

초산(醋酸) 

길초산(발레르산 

트리메틸아민 

카프론산 

땀성분의 미생물에 의한 분해 

 

항균방취가공은 균의 번식을 억제시켜 땀에서 나는 냄새의 발생을 억제시

켜 주는 방법이지만 배변·배뇨(排便·排尿), 체취와 같이 이미 발생한 냄새

를 없애주는 소취가공(deodorant finish)이 개발되어 의류에 부착하여 흡착된 

담배냄새 등의 불쾌한 악취성분을 없애 주는 가공이기도 하다. 또 커튼에 소

취가공을 행하여 실내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모든 악취성분

에 효과가 있는 만능 소취가공제는 없고, 악취성분 및 용도에 따라 소취가공

제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취가공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금속프탈로시아닌 등의 가공제로 산화반응을 시켜 악취물질을 무취화

시킨다. 

②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가공제로 취기를 중화 반응시켜 악취를 없애준

다. 

③ 취기를 흡수하는 물질(실리카겔 등)을 섬유에 부착하거나 식물에 있는 

소취효과를 갖는 물질(차(茶)잎에서 추출)을 사용한다. 

④ 활성탄이나 제올라이트 등의 흡착제를 섬유 속에 혼합 방사하여 탈취

섬유를 만들거나 세라믹계 흡착제를 섬유의 표면에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다. 

⑤ 항료화합물의 화학반응에 의해 소취시킨다. 

소취제의 효과 측정방법은 표1-28과 같은 것이 있다. 

 

<표1-28> 소취제의 종류에 따른 효과 측정방법 

소취제의 종류 효과판정에 사용되는 측정방법 

방향계 소취제 쾌·불쾌도 표시법을 주로 사용하고, 기타 품질의 개선, 관

능적 평가 

마스킹제(masking agent) 쾌·불쾌도 표시법을 주로 사용 

중 화 제 쾌·불쾌도 표시법을 주로 사용하고, 취기강도 표시법도 사

용 

탈 황 제 화학성분 측정법(CG법 등)과 관능시험법(3점 비교식 odor-

bag법 등)을 병용 

화학반응제 위와 같음 

첨가 및 축합 반응제 관능시험법을 주로 하고, 화학성분 측정법도 사용 

이온교환수지 화학성분 측정법을 주로 하고, 관능시험법도 사용 

약제첨가 흡착제(특수 활성탄) 화학성분 측정법과 관능시험법을 병용 

흡 착 제 위와 같음 

흡 수 제 관능시험법을 주로 하고, 화학성분 측정법도 사용 

살 균 제 위와 같음 

효 소제 화학성분 측정법과 관능시험법을 병용 

 



1.6.6.3 진드기 방지가공 

보통 가정에는 수십종류의 진드기가 있고, 그 가운데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진드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집안에 가장 많은 것은 먼지진

드기로 알레르기 원인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집안 양탄자에 잠복되어 

있는 진드기는 인체에 부착하여 가려움을 일으킨다. 사람에 기생하는 옴벌레

(진드기 일종)는 옴벌레증상의 원인이 된다. 가루진드기는 사람을 자극하나 

병원균을 매개하지는 않으며, 식품에 발생하면 품질을 나쁘게 만든다. 

최근에는 이과 같은 진드기의 피해에 대해 그 실태가 명확하게 밝혀짐에 

따라 일반의 관심이 높아져서 진드기 방지가공이 된 섬유제품의 수요가 생

기고 있다. 진드기 방지가공에는 다음 3가지 방법이 있다. 

① 진드기가 싫어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약제를 사용한다. 

② 진드기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제를 사용한다. 

③ 물리적으로 진드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고밀도의 직물을 사용한다. 

면의 경우는 주로 ①의 방법이 채택되고, 침구·침장관계의 면직물에 가공

한 것이 있다. 이 가공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과가 우수하면서 ①인체에 무해

하며, ②절대적으로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③세탁내구성이 겸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1.6.6.4 MRSA 감염방지(感染防止)가공 

항생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메티실린(methicillin·페니실린계의 

항생물질)에 내성을 갖고 있는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의 병원내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면

역력이 떨어진 수술 후의 환자, 노인, 젖먹이에게 MRSA가 감염되면 일반 항

생물질로는 효과가 적어서 적절한 특효약과 치료법이 없어 그 결과 치사율

이 높다. MRSA감염방지는 병원 전체의 총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대책의 



한가지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복, 간호사 가운 등 의료종사자 의류 외에 

병원에서 사용되는 침구, 잠옷, 인테리어 등의 섬유제품에 MRSA의 증식을 

억제하는 소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MRSA 증식억제 소재에는 ①폴리에스터 및 폴리노직(polynosic)에 항균제를 

혼입하여 섬유를 만드는 것과, ②후가공에서 수지 등을 사용하여 항균제를 

섬유에 결합시키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항균제로는 ①의 혼입법에서는 세라믹(ceramic), 제올라이트(zeolite·불석) 

등에 은(銀)이온, 동(銅)이온 등의 살균작용을 갖게 한 것(일본의 구라레, 鐘

紡, 帝人)과 게나 새우의 껍질로부터 얻은 키토산(chitosan)의 항균력을 사용

한 것(當士紡), ②후가공의 경우에는 양이온성, 유기실리콘 제4암모늄의 살균

작용을 이용한 것(敷島紡, 東洋紡) 등이 사용되고 있다. 혼입방출된 섬유와 

보통의 면과 조합하여 직물을 짜서, 더욱이 그 위에 후가공을 처리한 것(鐘

淵紡, 日淸紡)도 있다. 

1.6.6.5 UV 차단가공(紫外線 遮斷加工·UV cut processing) 

자외선은 피부에서 비타민 D 생산에 효과가 있어 구루병을 예방하고 살균

력이 있는 것 등 인체에 유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장해와 백내장의 증가 등 유해한 면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자외선

은 영어로 Ultra-Violet ray로 그 머리문자를 따서 UV로 표시한다. 

자외선은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

파(파장은 약 180~400㎚, 1Å=10-7mm, 1㎚=10-6mm)로 이보다 더 짧은 파장의 

것은 X선이다. 

자외선은 다시 3가지로 분류된다. 자외선 A(320~400㎚)는 구름과 안개, 창

유리 등을 투과한다. 자외선 B(280~320㎚)는 오존(ozone)층에 흡수되지만 일

부는 지상에 도달한다. 특히 한여름의 햇살에는 자외선 B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외선 C(200~280㎚)는 피부에 가장 유해하지만 다행한 것은 지구상 

10~50km의 상공에 있는 오존층과 상층 대기층의 산소와 질소 등의 기체가 

전부 흡수해 버리므로 지상에는 닿지 않는다. 그러나 프레온(freon)가스가 이 

오존층을 파괴하므로 자외선 C가 지구상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인간의 피부에 대한 자외선의 작용 중 4가지 해로운 점은 ①색소를 침착

시킨다. ②노화를 촉진시킨다, ③광(光)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다. ④피부암을 

일으킨다 등이 있다. 햇볕에 타는 것(sun burn)은 주로 자외선 B에 의해 일어

나는 것으로 수시간 자외선 B를 받게 되면 피부는 붉게 된다. 이것을 붉은 

반점이라 하고, 피부의 진피(眞皮)부분의 혈관이 확장하여 붉게된 것으로 이

것이 더욱 진전하게 되면 물집이 생긴다. 붉은 반점이 되어 얼마 지나면 피

부 가운데 멜라닌(melanin)이란 검은 색소가 되고, 이것이 피부의 표피에 모

인다. 이것을 선탠(sun tan)이라 하고, 피부가 검게 되는 까닭이다. 여기서 가

능한 한 멜라닌색소가 자외선을 흡수하여 차폐제(遮蔽劑)의 역할을 하여 피

부를 보호한다. 그러나 꽤 장시간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자외선 B를 쪼

이게 되면 진피 내의 섬유질을 변질시켜 피부안의 발생유인율이 높아진다. 

선탠은 자외선 A로도 일어나지만 자외선 B만큼 강하지 않고, 붉은 반점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1-157과 그림1-158에서 자외선 A는 피부 깊숙히 투과하여 그 

부분에 있는 탄력섬유를 조금씩 파괴하여 피부의 탄력성을 없애고, 주름과 

느슨한 피부의 요인이 되고 또한 자외선 B의 기능을 도와준다. 이렇게 인간

에게 닿아 적당한 양의 자외선을 받게 되면 심신 양면에 플러스가 되지만 

과격하게 받게 되면 몸에 되돌아와 나쁜 결과가 된다. 특히 자외선 B는 적당

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1-157> 태양광선의 스펙트럼 분포 

 

 

<그림1-158> 자외선의 피부침투 정도 

 

자외선의 방지는 먼저 화장품분야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자외선 차단방

법은 ①자외선을 산란시키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②자외선을 흡수하는 약

제를 사용하는 방법, ③두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섬

유제품의 자외선 차단가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유기화합물의 흡수제, 

단열(斷熱)세라믹 등으로 면의 경우에는 수지 등을 사용하여 섬유에 고착시

키든가 필름의 가운데에 혼입시키거나 코팅하는 가공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원래 자외선은 물건을 투과하는 힘이 약하므로 두꺼운 직물과 농색의 염

색직물은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으며, 밀도가 성글고 얇은 로온(lawn) 같은 직

물에는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가공제를 사용해도 빈틈이 많기 때문에 직물 

전체로서의 자외선 차단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가) 자외선 차단가공 직물의 조건 

① 자외선의 차폐성이 우수할 것 

② 일광하에서 착용감이 우수할 것 

③ 피부에 안전할 것 

④ 취금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을 것 

(나) 자외선 산란제 

① 무기화합물 : 이산화티탄, 산화아연 

② 유기화합물 

(다) 자외선 흡수제 

① 살리실산계 

② 벤조페논계 

③ 벤조트리아졸계 

자외선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분광광도계법과 자외선 강도계법이 있

다. 

1.6.6.6 앨러지(allergy)방지 가공 

알레르기(독어 : allergie)를 발생시키는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 Ⅰ형 : 즉시

형, Ⅱ형 : 세포융해형, Ⅲ형 : 항원항체 결합물형, Ⅳ형 : 지연형이 있다. 

Ⅰ형의 알레르기는 즉시형 알레르기(영어 : allergy)로 부르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이른바 앨러겐(allergen·피

부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 물질)에 접촉하여 곧 증상이 나타나는 타입이다. 



이에 대해 Ⅳ형 알레르기는 지연형 알레르기로 부르고, 앨러겐과 접촉하여 

24~48시간 후에 증상이 일어나는 타입이 1~2일 후에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섬유제품의 염료와 가공제는 상품명으로 1,200종류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그 가운데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따라서 피부에 대해 앨러겐이 거의 없는 염료와 가공제만을 사용하여 가공

한 면 100%의 소재로 과민성 피부를 가진 사람과 유아용의 속옷과 파자마 

등이 개발되고 있다. 

1.6.6.7 피부에의 윤기분여(潤氣賦與)가공 및 보습(保濕)가공 

피부(살갗)는 체내에서 만들어진 스쿠아렌(squalane)이라고 하는 유성(油性)

의 분비물에 의하여 적당한 습도와 매끈매끈함을 갖게 되어 꺼칠꺼칠하게 

되지 않는다. 스쿠알렌은 화장품과 의약품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을 면섬

유에 고착하여 보습기능을 가지게 한다. 

보습기능에 의하면 ①직물이 촉촉히 젖은 촉감을 갖게 하고, ②피부의 표

면이 습기와 매끈매근함을 갖게 하고, ③살갗의 각질에 적당한 수분과 유분

을 주며, ④반복세탁(30회)에도 내구성이 있고, 인체에 안전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일본에는 후지보(當士紡)의 케어 도리 도멘스가공과 구라시끼보(倉敷

紡)의 딥스가공이 있다. 

자연보습인자의 조성은 표1-29와 같고, 천연 기능제는 동물계와 식물계로 

분류되며, 동물계 중에서는 키틴, 키토산관계의 후가공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밖에 콜라겐, 피롤리돈 카본산, 히알론산, 스쿠알렌 등도 화장품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피처리 섬유나 의류를 통하여 피부의 보습성 및 수분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이 실시되고 있다. 모두 천연적으로 얻어진 물질을 사용



하여 인체에 대한 안정이 고려된 가공이며, 배합되는 기능제에 의해 여러가

지 기능성이 부여된다.  

식물계 중에서는 일본 아오모리현의 히바기름, 히노키치올 등으로 보습, 

항균방취, 방충, 소취효과를 낼 수 있어 피부의 건강에 우수한 가공이라고 

할 수 있다. 

 

<표1-29> 자연보습인자(NMF)의 조성 

물 질 병 % 

아민산 

피롤리돈 카본사 

유산 

요소 

40 

12 

12 

7 

요소 등 질소화합물 

구연산 

나트륨, 칼륨 등 

인산, 당 등 

1.5 

0.5 

18.5 

8.5 

 

1.6.6.8 건강한 피부의 pH를 갖게 하는 가공 

pH 0~7사이는 산성, pH 7.1~14까지는 알칼리성이라고 한다. 사람의 피부는 

건강한 상태에서는 약산성(pH5~6)을 가지게 된다. 인체는 산성 외피(acid 

mantle)라고 하는 약산성의 피지막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 pH 밸런스가 

무너지면 병원균과 외계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더욱 밸런

스가 무너지면 피부의 면역기능의 변화, 알레르기 반응, 피부염증 등이 일어

나기 쉽게 된다. 땀을 흘리면 땀 가운데는 알칼리가 포함되어 있어 알칼리성

으로 되어 그 밸런스가 무너진다. 그래서 피부를 pH 5~6의 범위로 관리할 수 

있는 약제를 면섬유에 고착한 것이 일본 가네가후찌보의 ‘페하 밸런스’, 구라

시끼보의 ‘유아 후렌드’이다. 이와 같이 산과 알칼리가 증가해도 일정하게 



pH를 유지하는 기능을 완충작용(buffer action)이라고 하고, 어떤 생물도 물과 

접초갛여 생물의 체액은 모조리 완충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완충작용을 갖고 잇는 약제를 내의와 잠옷, 스포츠 셔츠 등 피

부에 직접 접촉하는 의류에 가공하여 피부를 건전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도

록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성비(pH 3.5~5) 대책

을 위하여 산성비에 젖어도 피부가 pH 5~6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공방법을 

개발하여 우의(rain coat) 등의 dydehpd 사용해야 한다. 이 약제는 화장품에도 

응용되고, 안전성 및 내구성(내세탁성 10회 이상)이 있는 제품이 상품으로 개

발되어 있다. 

1.6.6.9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가공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것은 적색광이며, 이 보다 더 긴 파장의

것은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다. 적외선은 적색광보다 파장이 길어 그 

길이가 약 0.75~1,000㎛(1㎛=10-3
mm)로 열효과가 있는 방사선으로 마이크로파

(波)이다. 적외선은 근적외선(파장 20㎛ 이하)로 열효과가 있는 방사선으로 

마이크로파(波)이다. 적외선은 근적외선(파장 20㎛ 이하)과 원적외선 파장(20

㎛ 이상)으로 구분된다. 백금(platinum)의 초미립을 포함한 세라믹스는 32℃ 

정도의 사람 피부의 온도에서도 원적외선을 방출한다. 이와 같이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세라믹스를 섬유에 혼입시키거나 고착시킨 내의(under wear)를 착용

하면, 

① 흡한(吸汗), 발산(發散)이 빨리되어 착용감이 더욱 좋아진다. 

② 항균, 방취효과를 갖는다. 

③ 보온, 보냉 효과를 높여준다. 

등 재미있는 효과가 여러가지 시험에 의해 실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의 나카무라기겐(中村技硏)이 5년간에 걸쳐 지방산업진흥센



터, 섬유업자와 대학의 협력을 얻어 진척시킨 것으로 세라믹스가공의 ‘활생

면(活生綿)’으로 상품화 되었다. 활생면은 세라믹스의 아주 고운 분말을 면섬

유에 고압으로 가하여 섬유 내부에 봉입한 것으로 직경 약 6nm(nanometer)라

고 하는 담배 연기입자의 반정도 되는 세라믹스의 아주 고운 분말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적외선의 효과로는 ①대사기능을 높여 피로를 회복시킨다. ②혈행

(血行)을 증진시키고, 냉한 체질을 방지하고 보온효과가 있다. ③몸의 결림과 

켕김을 완화시킨다. ④피부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윤기를 부여하는 것 등의 

효능이 있다는 설도 있지만 원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임

상실험에 의해 충분한 연구결과를 얻고 있지 못하여 지금의 형편으로는 정

말로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개인 개인이 차용에 의한 경험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과하다. 그래서 이 가공이 인체에 미치는 효능

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임상실험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